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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PI Falls for the First Time Since 2020, Core Gauge Flat
미 소비자 물가,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

 
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월 대비 0.4% 하락하며 6년 만에
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.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진 휘발
유 가격의 영향이 컸다. 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 통계국 발표에 따른 것이
다.
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변동이 없었다. 이 같은 물가
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.
그러나 최근 미·이란 간 갈등 재발로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
여파가 장기화될 위험도 있다. 



기사

Bloomberg: Warsh Says Fed Has ‘No Tolerance’ for Elevated Inflation
연준 의장 “고물가 용인하지 않겠다”
 

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오늘 화요일 예정된 의회 증언을 앞두고 사전 공개
된 서면 내용을 통해 5년간 지속된 고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.
그는 의회에 출두해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포문을 열었다.
그는 "연준 위원들은 지속적인 고물가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물가
안정을 회복하는 데 단호히 전념하고 있다 밝혔다.
지난 5월 취임한 워시 의장은 통화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
인플레이션 대응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Stock Market Today: Big Banks’ Bumper Quarter Points to Strong
U.S. Economy
미 대형 은행들 수익 큰 폭 증가

 
미국 대형 은행들이 분기 실적 시즌에 큰 폭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.
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기업 투자와 고용 호조를 언급하며 미국 경
제가 두드러진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.
특히 스페이스X의 대형 IPO 대박에 힘입어 은행들의 월가 투자은행(IB) 부
문이 활기를 띠었다.
큰 수익을 올린 은행들은 골드만 삭스, 모건 스탠리, 뱅크 오브 아메리카,
시티 그룹, JP 모건 등이다. 

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07-14/us-cpi-falls-for-the-first-time-since-2020-core-gauge-unchanged?srnd=homepage-americas
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07-14/warsh-says-fed-has-no-tolerance-for-elevated-inflation?srnd=homepage-americas


기사

CNBC: Jamie Dimon says AI has helped JPMorgan cut up to 40% of jobs
in certain roles
JP 모건 CEO, “AI 덕분에 일부 부서에 인력 40% 줄여”
 

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지난 분기 회사의 모든 주요 사업 부문이 사
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그는 이어 "올해 미국 경제는 더 강력해진 기업 투자와 고용에 힘입어 주목
할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"고 덧붙였다.
다이먼 CEO는 인공지능 덕분에 은행 내 특정 직무의 일자리를 최대 40%
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, 해당 직원들 대부분은 사내 다른 부서
로 자리를 옮겼다고 언급했다.

기사

WSJ: Cool Inflation Data Relieves Pressure on Treasurys
낮은 물가 지표에 미 국채 매도 압력서 벗어나 

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6월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보합(0.0%)을 기록하며
WSJ 전망치인 0.2% 상승을 밑돌자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. 
현재 2년물 금리는 4.125,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.375에서 거래 중이다.
30년물은 여전히 5%가 넘은 5.082를 기록하고 있다. 
당초 미·이란 간 갈등 재발과 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채 금리는 2026년 최
고치 부근까지 치솟았으나, 이번 지표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일
부 완화되며 숨통이 트였다.

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stock-market-today-bank-earnings-07-14-2026?mod=hp_lead_pos1
https://www.cnbc.com/2026/07/14/jpm-bank-of-america-citi-bank-earnings-live-updates.html


기사

WSJ: Gold’s Faithful Think Twice as Prices Slide From Record Highs
금, 최고치에서 25%나 하락…4천81달러

 
금 가격이 어제 월요일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
트로이온스당 5,318달러 대비 약 25% 폭락했다.
오늘 화요일은 1.88% 오른 4,08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.
이같은 하락은 미국과 이란 간의 최근 잇따른 상호 공습 직후 발생했다. 투
자자들은 중동 리스크가 물가를 부추겨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기조를 예
상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US-Iran Truce Collapses as Attacks Worsen, Blockade
Restarts
미 이란 간 임시 휴전 붕괴 상태

 
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공습을 감행하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유
조선을 공격하며 양국의 임시 휴전이 결렬됐다.
미군이 이란 남부 군사기지를 타격하자 이란은 요르단·바레인의 미군 기지
를 공격하고 아랍에미리트(UAE) 유조선 2척을 크루즈 미사일로 피격했다.
미 해군의 해상 봉쇄 재개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, 이란이 밤사이 유조선
3척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Surges Most Since 2020, Reflecting Bet That Strait Won’t Go
Back to Normal
오일가 다시 급등…호르무즈 위기 장기화 반영

 

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stock-market-today-bank-earnings-07-14-2026/card/rising-oil-price-pushes-up-treasury-yields-ri8Sp0pW06kgDh26Kh1D?mod=lctimeline_finance
https://www.wsj.com/finance/commodities-futures/golds-faithful-think-twice-as-prices-slide-from-record-highs-bc66e206?mod=finance_lead_pos5
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07-14/us-iran-truce-collapses-as-attacks-worsen-and-blockade-returns?srnd=homepage-americas


미·이란 간 갈등 재발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에 대해 해상
봉쇄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원유 선물이 급등했다.
사우디아라비아, 이라크, 아랍에미리트(UAE)는 다른 항구로 연결되는 송
유관을 신설하고 수송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.
미국 정부의 원유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.
오늘 화요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만 13% 급등하며
배럴당 86달러 선을 넘어 거래되고 있다.

기사

YahooFinance: Gasoline prices projected to climb back to $4 amid 'pain
at the pump'
휘발유값 4달러로 다시 오를 듯
 

유가 급등과 정제 능력 축소로 공급이 타격을 입으면서 휘발유 가격이 다
시 갤런당 4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.
미국자동차협회(AAA)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월요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
격은 1주일 전보다 약 0.08달러 오른 갤런당 3.87달러를 기록했다.
전문가들은 "주유소에서의 가격 고통이 곧 더 커질 것"이라고 전망했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https://www.wsj.com/finance/commodities-futures/oil-surges-most-since-2020-reflecting-bet-that-strait-wont-go-back-to-normal-9aa1639f?mod=energy-oil_news_article_pos2
https://finance.yahoo.com/energy/article/gasoline-prices-projected-to-climb-back-to-4-amid-pain-at-the-pump-205631382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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